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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하자즈 국내 첫 개인전  

'다가올 것들에 대한 취향'  

 

바라캇 컨템포러리서 9월 27일까지  

히잡을 쓴 여성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다. 레오파드나 카무플라주(보호 및위장용 얼룩무늬)

가 프린트된 천으로 만든 카프탄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은 여느 무슬림 여성들처럼 비밀스럽고 수동적이지 않다. 

베일로 얼굴을 가렸지만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이 거리낌없다. 작가는 패션 화보나 힙합, 무술 공연을 찍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앵글을 잡아 인물들을 더욱 당당하게 만들었다.   

 

서울 삼청동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전시 중인 하산 하자즈(59)의 국내 첫 개인전 ‘다가올 것들에 대한 취향’에 전

시된 사진작품 ‘헤나 엔젤스(Henna Angeles)’다. 하자즈는 모로코와 영국을 오가며 활동 중인 작가로, 이질적인 문

화 간의 대립과 편견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공유하고 소통할 것을 강조한다. 이번 전시에는 이런 메시지를 

강렬한 색채와 리드미컬한 구도로 담아낸 사진 연작, 영상, 설치 등 22점을 내놓았다.  



하자즈에게 문화 간의 경계 허물기는 태생적 유산이자 과제였다. 모로코 북부 대서양 연안의 라라슈에서 태어난 

그는 10대에 영국으로 이주했다. 1970~80년대 영국에서 하자즈는 2세대 이민자로서 정체성의 혼란과 언어 장벽, 

인종 차별, 경제적 소외 등의 문제를 겪어야 했다. 당시 제3세계 출신 젊은 예술가들은 대안적인 생활양식, 패션, 

예술 등을 모색하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던 하자즈는 스트리트 음악

과 패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주류문화에 대한 반항심과 함께 창조적 정신을 키웠다.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힙합, 레게 등을 즐

길 수 있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흑인 대안문화

를 이끌던 그가 사진 작업을 본격화한 것은 1980년

대 후반 모로코를 자주 여행하면서였다. 서구적 시

각에서 ‘이국적인 것’으로 다뤄지고 있던 북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편견을 허물기 위해 그는 아프리카인

을 중심에 세운 사진, 영상, 퍼포먼스 작업을 시작했

다.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접점이자 두 문화의 공존지대다. 하자즈는 유럽과 아프리카, 고급문화와 하위문

화, 예술과 상업을 넘나들고 혼합하며 차별과 대립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하이브리드 미학을 창조해냈다. 모로코의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수집해 작품 속의 어엿한 오브제로 등장시킨다. 

심지어 통조림과 장난감, 타이어 등 모로코산 제품을 활용한 아이디어도 기발하다. 마돈나, 빌리 아일리시 등 톱스

타들과도 작업했던 이유다.  

그의 작품들은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와 패턴,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분위기 때문에 팝아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의식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에는 ‘마이 록스타’ ‘케시 엔젤스’ ‘다카 마라키아’ ‘레그’ 등 그의 

대표 사진 연작들과 영상 작품 ‘마이 록스타 실험영상 Ⅱ’를 선보이고 있다.  

 

‘마이 록스타’ 연작은 하자즈가 마라케시와 런던, 파리, 두바이 등지의 거리에서 팝업 사진 스튜디오를 열어 만난 

사람들을 찍은 기록사진이다. 여기에는 재즈가수 호세 제임스 등 유명 연예인부터 언더그라운드 음악가, 헤나 타투 

예술가, 패션 디자이너 힙합댄서, 무술인, 요리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중 2018년 작품 ‘게토 가스트로 XL’은 뉴욕 브롱크스에서 활동하는 요리사, 디자이너, 예술가 집단을 담은 작품으

로, 명품 브랜드 신발, 선글라스와 두건, 방탄조끼 등으로 차려입은 흑인 남성들이 주먹을 쥐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Black Lives Matter’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연작의 ‘밸리댄서’에는 눈만 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맨 인물이 등장한다. 화려한 물방울 무늬로 감춘 몸매가 여성인가 싶지만 실제 주인공은 남성이다.  

하자즈 작품의 또다른 특징은 사진작품을 둘러싼 틀(프레임)이다. 그는 액자의 가장자리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각

종 음료·통조림 캔과 병, 장난감, 재활용 타이어, 성냥갑 등 모로코에서 소비되는 상품들을 빼곡히 채웠다. 이는 단

순한 장식이 아니라 모로코의 전통적인 모자이크 패턴과 타일을 하자즈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여성 모델을 찍은 작품에는 영계(chicks)라는 은어를 연상케 하는 닭고기 제품 캔을 사용하고, 우람한 남성 모델에

게는 소고기 통조림 캔을 사용하는 식이다.  

갤러리 2층에서는 사진연작에 등장하는 9명의 예술가가 각각 모니터에서 춤과 노래, 연주를 하는 영상작품 `마이 

록스타 실험영상 Ⅱ‘를 상영한다. 그 안쪽에는 하자즈가 모로코와 영국에서 운영하는 부티크도 재현해 놓았다.  

전시장은 그의 작품 못지 않게 현란한 색채와 독특한 문양들로 가득하다. 작가의 뜻에 따라 벽과 바닥 전체를 타일

을 이어붙인 것처럼 같은 패턴과 아랍어 문구가 반복되는 벽지로 장식했다. 1층의 벽지 문양은 모로코의 교통 안

내판을 비튼 것으로, ’정지‘를 의미하는 단어의 철자를 살짝 바꿔 ’깨어나라!‘는 뜻으로 바꿨다. 전시는 9월 27일까지. 


